[image: :tzunami:ss-110313-japanquake-09.ss_full.jpg]후쿠시마(福島)라는 현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꽤 낯익은 곳일 것입니다. 다름아닌 작년에 일어난 해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. 그 사고가 있던 곳 곳에서 20km이내의 도시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의 조사결과로는 어떤 마을은 비록 그 사고지점에서 15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이지만 방사능 측정결과 안전한 곳으로 나타났는데 반하여, 후쿠시마시(사고지점에서 약 70km떨어진 후쿠시마현의 도청소재지)에는 아직도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측정이 되는 모양입니다. 이유는 사고 당시의 바람의 영향이라고 합니다. 
      한달 전에 공원에서 전도를 할때 한 아주머니가 기타를 치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.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5분정도 지났는데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. 이 분은 결혼하여 후쿠시마시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의 해일의 일로인하여 그곳에서 살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해어져 동경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었습니다. 일본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은, 그것도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, 정말이지 극히 보기 드물죠.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(기도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) 연락을 꼭 달라고 하고서 헤어졌습니다. 
   그 분에게서 지난달 30일 연락이 왔습니다. 후쿠시마의 참으로 겪고있는 고통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분함, 자신은 앞으로 어떻하면 좋을지를 알 수 없다는 걱정, 그리고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불안함, 등등이 그를 몹시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.  그리고서 마지막에 교회에 나가 보고 싶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편지를 끝내었습니다. [image: :tzunami:바다야 어쩌란 말이냐?..jpg]

     1. 기도의 동역자님들 꼭 이 분(하세가와)이 이번기회에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. 힘껏 기도해 주세요.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 주십시오.
     2. 후쿠시마현에는 지난 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.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. 

일본에서 배찬식 선교사 드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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